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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수행시간과 근육통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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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Working Hour and Muscle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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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uscle pains of emotional laborers and determine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ir muscle pains depending on the hours spent on emotional labor. Methods: This is 
a secondary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from the 3rd (2011)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50,032 partic-
ipants responded to the study’s questionnaire. Among them, 15,669 participants were emotional laborers who 
directly dealt with people such as customers, passengers, pupils, patients, etc. Results: Thirty three percent of 
subjects had reported muscle pains. Muscle pains of subject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hours spent on emo-
tional labor (p<.001). According to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adjusted odd ratio of the subjects who spent 
about almost all of the work hours on emotional labor was 1.32 (95% CI: 1.15~1.52), compared to the subjects 
who spent about a quarter of their work hours on emotional labor, when other factors were controlled. Conclusion: 
The study’s findings indicate that engaging in emotional labor for longer hours increases the risks of muscle pains. 
Occupational nurses must pay closer attention to the management of muscle pains of emotional labo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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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근로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

다.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1983년 미국의 사회학자

인 Hochschild가 최초로 정의하였는데, 그녀는 감정노동을

‘대중으로부터 주목받는 표정이나 몸짓을 창출하는데 따르는 

느낌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Hochschild, 1983). 이후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좀더 실용적으로 ‘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

는 등 고객응대업무를 하는 노동’이라고 정의하였다(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011).

Han (2013)은 우리나라에서 감정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직

업으로 항공기 객실 승무원,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통신서비

스 및 이동통신기 판매원, 장례상담원 및 장례지도사, 아나운

서 및 리포터,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

한 감정노동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규모는 약 560~74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Kim et al., 2013).

감정노동의 건강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 즉 안면환유가설(facial feedback hypothesis)에 근거

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과 소외가설(alie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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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에 근거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으로 

나뉜다(Kim & Han, 2009). 안면환유가설은 긍정적 감정의 

표현은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며 부정적 감정의 표현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안면환류가설의 반대론자들

은 감정노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일시적인 것이며, 감정노동은 

노동에 대한 소외감과 직무 불만족감을 느끼게 한다고 주장하

였다(Hochschild, 1983). 대부분의 연구는 감정노동의 부정

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감정노동의 부정적 효과는 크게 조직적 성과, 정신적 측면, 

신체적 측면, 건강행위적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조직적 성

과로는 근로자의 결근, 질병에 의한 비용 지출과 이직율 증가 

등(Choi, 2011; Joung & Kim, 2006; Park, Park, & Moon, 

2013)이, 정신적 측면에서는 우울, 자살충동, 외상후 스트레

스장애(Chu et al., 2010; Kim, Chang, Kim, & Roh, 2002)

가, 신체적 측면에서는 근골격계 통증, 심혈관질환 염증지표 

증가, 신체화 증상 증가(Armon, Melamed, Shirom, & Sha-

pira, 2010; Toker, Shirom, Shapira, Berliner, & Melamed, 

2005; Yoo, Choi, Song, & Lee, 2011)가, 건강행위적 측면에

서는 음주, 흡연(Kim, 2012)이 연구되었다. 

국내에서 감정노동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대 이후이며,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불과 10여 년 

전부터이다. 그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주로 감정

노동군과 비감정노동군의 건강차이 및 감정노동 실태에 초점

이 맞추어 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단순한 차이와 실태뿐만 아

니라 감정노동으로 인한 영향 및 그 과정, 변수들의 매개효과

까지 밝혀내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노동으로 인한 신체

적 건강 이상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신체적 건강을 다룬 국내 논문은 세 편

에 불과하다. Yoo 등(2011)은 감정노동의 강도에 따라 근골

격계 증상 호소가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Cho와 Jung의 연구

(2006)에서는 백화점 종사자 574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수

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불편감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3차 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 227명을 대상으로 한 Shin과 Kang 

(2011)의 연구에서 감정노동이 간호사의 신체화 증상(자율신

경계의 영향을 받는 순환기, 소화기, 호흡기 및 기타 기관의 장

애와 두통, 동통 등 신체적 기능 이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호소

하는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신체적 건강을 다룬 국내 연

구가 부족하다는 배경 하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육통 호소

정도를 파악하고 감정노동 수행시간이 근육통 호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다. 특히 감정노동자의 근육통 호

소에 관심을 갖은 이유는, 근육통은 감정노동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대표적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Waersted, 2000).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 강

도와 건강문제 간의 양적 관계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

에 근로환경조사 설문문항 중 감정노동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감정노동 수행 시간을 주요 독립변수로 다루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육통 호소율을 파악한다.

감정노동 수행시간에 따라 근육통 호소율의 차이를 파악

한다. 

다양한 관련 변인의 영향을 보정한 후, 감정노동 수행시

간이 근육통 호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제3차(2011년) 근로환경

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연구이다. 근로환경조사는 

전국의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형태, 고용형

태, 직종, 업종, 위험요인노출, 고용안정 등 업무환경을 전반적

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실시된 통계법에 근거한 국

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8002호)이다(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13). 

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제3차(2011년도) 근로환경조사의 대상

자 50,032명 중에서 조사시점(2011년 7월)을 기준으로 지난 

1주 동안 1시간 이상 보수를 받는 일을 한 자(임금근로자)를 

선정하였고, 이들 중 ‘고객, 승객, 학생, 환자와 같은 직장 동료

가 아닌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작업’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

는 근로자 총 15,669명을 선택하여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근로환경조사 설문문항 중 본 연구에 포함한 설문문항은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현 직장에서의 근

무경력, 주당 근로시간, 교대근무 여부, 동료의 지지 정도, 상

사의 지지 정도, 직무 스트레스 정도, 전반적 건강상태, 비만, 

현재 흡연, 현재 음주, 감정노동 문항, 건강문제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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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지지, 상사의 지지, 직무 스트레스 정도, 전반적 건

강상태는 모두 단일 문항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항상 그

렇다) 측정하였다. 동료의 지지를 측정한 문항은 ‘나의 동료들

은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다’, 상사의 지지를 측정한 문항은

‘나의 상사는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다’, 직무 스트레스를 측

정하는 문항은‘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전반적 건강상

태를 측정한 문항은 ‘귀하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떠합니

까?’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동료의 지지 및 상사의 지지가 높

고, 직무 스트레스가 많고,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

하도록 재구성하였다. 

감정노동 수행시간은 고객, 승객, 학생, 환자와 같은 직장 

동료가 아닌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가 ‘근무시간 중 

1/4’, ‘근무시간 중 절반’, ‘근무시간 중 3/4’, ‘거의 모든 근무

시간’, ‘근무시간 내내’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근육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주관적 건강상의 문제 중 ‘어깨, 목, 팔 등의 근

육통’, ‘엉덩이, 다리, 무릎, 발 등 하지의 근육통’에 관한 설문

문항을 분석하였고, 두 가지 문항 중 어느 하나라도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였다면 근육통 호소자로 구분하였다. 

4. 자료분석

근로환경조사는 집락을 선정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이

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조사의 경우 단순임

의추출을 가정한 분석방법 사용 시 편향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

기 때문에 복합표본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감정노동 수행시간에 따라 근육통 

호소율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실시

하였다. 감정노동 수행시간이 근육통 호소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로지스틱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한 관련성을 보였던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근육통 호소

(호소군과 비호소군)를 결과변수로 하여 오즈비(odds ratio)

와 이의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구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의 53.8%(8,255명)가 남성, 28.6%(4,848명)가 30

대, 57.0%(8,479명)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

다. 40.4%(6,391명)가 월 평균 100만 이상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고, 79.8%(12,369명)가 정규직으로 종사하

고 있었다. 주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 48시간 미만인 경

우가 38.7%(5,784명)로 가장 많았고, 현재 직장의 근무경력

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27.1%(4,245명)로 가장 많았다. 교대

근무 종사자는 11.4%(1,674명)이었고, 비만인 자가 1.8%(274

명), 현재 흡연자가 30.7%(4,777명), 현재 음주자가 76.8% 

(11,987명)이었다(Table 1). 

동료의 지지와 상사의 지지는 각각 평균 3.5±0.01점, 3.4 

±0.01점으로 보통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직무 스트레스는 평균 3.0±0.01점으로 보통에 가까웠다. 

건강상태는 평균 3.8±0.01점으로 건강함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근육통 호소율 및 감정노동 수행시간에 따른 

근육통 호소율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근육통 호소율은 32.9%였다. 

감정노동 수행시간에 따라 근육통 호소율을 비교한 결과, 

‘근무시간 중 1/4’을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육통 

호소율은 30.5%였고, ‘근무시간 중 절반’을 종사하는 근로자

의 호소율은 33.0%, ‘근무시간 중 3/4’을 종사하는 근로자의 

호소율은 33.2%, ‘거의 모든 근무시간’을 감정노동에 종사하

는 근로자의 호소율은 35.4%, ‘근무시간 내내’ 감정노동에 종

사하는 근로자의 호소율은 32.3%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내

내’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집단을 제외하고는 감정노동 

수행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통 호소율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p<.001)(Table 2).

3. 감정노동 수행시간이 근육통 호소에 미치는 영향 

단순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연구대상자의 근육통 호소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성별(p<.001), 연령(p<.001), 교육수준

(p<.001), 월 평균 소득수준(p<.001), 종사상 지위(p=.005), 

근로시간(p<.001), 교대근무(p<.001), 비만(p<.001), 상

사의 지지(p<.001), 직무 스트레스(p<.001), 전반적 건강

상태(p<.001), 감정노동 수행시간(p=.013)이었다. 

단순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 근육통 호소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던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 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근육통 호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효과를 보정한 후 감정노동 수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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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8,255 (53.8)

 7,414 (46.2)

Age (year) ＜30

≥30~＜40

≥40~＜50

≥50~＜60

≥60

 3,163 (25.1)

 4,848 (28.6)

 4,425 (25.9)

 2,276 (15.1)

 957 (5.3)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diploma

≥Bachelor's degree

1,169 (7.0)

 6,021 (36.0)

 8,479 (57.0)

Income level

(104won/month)

(n=15,451)

＜100

≥100~＜200

≥200~＜300

≥300~＜400

≥400

 2,060 (13.0)

 6,391 (40.4)

 4,075 (27.7)

 1,895 (12.5)

1,030 (6.4)

Working position Permanent

Temporary

12,369 (79.8)

 3,300 (20.2)

Working hours

(hour/week)

＜40

≥40~＜48

≥48~＜60

≥60

 1,662 (10.9)

 5,784 (38.7)

 4,480 (27.7)

 3,743 (22.6)

Working duration 

in current 

workplace (year)

＜1

≥1~＜3

≥3~＜5

≥5~＜10

≥10

 2,544 (16.4)

 4,245 (27.1)

 2,892 (18.7)

 2,950 (19.2)

 3,038 (18.6)

Shift work Yes

No

 1,674 (11.4)

13,995 (88.6)

Obesity Yes

No

 274 (1.8)

15,395 (98.2)

Current smoking Yes

No

 4,777 (30.7)

10,892 (69.3)

Current alcohol 

drinking

Yes

No

11,987 (76.8)

 3,682 (23.2)

Coworker support† 3.5±0.01

Supervisor support† 3.4±0.01

Job stress† 3.0±0.01

Health status‡ 3.8±0.01

Total  15,669 (100.0)

Note. n: unweighted, % and M±SD: weighted.
†1: very low~5: very high; ‡1: very unhealthy~5: very healthy.

에 따른 근육통의 호소를 분석한 결과, 감정노동 수행시간이 

‘근무시간의 ¼’인 근로자에 비하여, ‘거의 모든 근무시간’인 

근로자가 근육통을 호소할 오즈비가 1.32배(95% CI: 1.15~ 

1.52) 높았다. 

감정노동 수행시간 이외의 변수에 따른 근육통 호소를 살펴

보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근육통을 호소할 오즈비가 1.44

배(95% CI: 1.31~1.59) 높았다. 연령이 20대 이하인 경우에 

비하여, 30대인 경우 1.26배(95% CI: 1.10~1.43), 40대인 경

우 1.31배(95% CI: 1.15~1.50), 50대인 경우 1.51배(95% 

CI: 1.28~1.78) 근육통 호소 가능성이 높았다. 대졸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경우에 비하여 고졸인 경우 근육통 호소 오

즈비가 1.37배(95% CI: 1.23~1.52), 중졸 미만인 경우 근육

통 호소 오즈비가 2.00배(95% CI: 1.62~2.4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 비하여 48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인 경우 근육통 호소의 오즈비는 1.21배

(95% CI: 1.01~1.46), 60시간 이상인 경우 근육통 호소의 오

즈비가 1.26배(95% CI: 1.04~1.52) 높았다. 정상체중인 경우

에 비하여 비만인 경우 근육통을 호소할 오즈비가 1.44배(95% 

CI: 1.01~2.05) 높았다. 직무 스트레스가 1점 증가하면 1.16

배(95% CI: 1.11~1.21) 근육통 호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

반적 건강상태 점수 1점 증가에 대한 근육통 호소 오즈비는 

0.43 (95% CI: 0.40~0.46)로, 건강상태 좋아지면 근육통을 

호소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Nagelkerke R2값은 .139로 결

과변수의 변동 중 13.9%를 본 모형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제3차(2011년) 근로환경

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고객, 승객, 학생, 환자와 같은 직

장 동료가 아닌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작업’이 업무에 포함

되어 있는 근로자, 즉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근육통 호소정도

와 감정노동 수행시간에 따른 근육통 호소율의 차이를 분석하

고자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근육통 호소율은 32.9%였다. 감정

노동 종사자인 유통업 여성 판매직 1,308명을 대상으로 한 

Kim (2012)의 연구에서 근육질환 경험률은 본 연구보다 높은 

85.7%였는데, 이는 판매직 여성 대부분이 장기간 서서 대면

서비스 노동을 시행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 대부분 앉

아서 감정노동을 하는 콜센터 근로자 559명을 대상으로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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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uscle Pain depending on the Hours Spent on Emotional Labor

The hours spent on emotional labor

Muscle pain

Yes No Total

n (%) n (%) n (%)

Around 1/4 of the working hour  908 (30.5)  1,987 (69.5)  2,895 (100.0)

Around 2/4 of the working hour  784 (33.0)  1,509 (67.0)  2,293 (100.0)

Around 3/4 of the working hour  820 (33.2)  1,544 (66.8)  2,364 (100.0)

Almost all of the hour 1,364 (35.4)  2,511 (64.6)  3,875 (100.0)

All of the hour 1,473 (32.3)  2,769 (67.7)  4,242 (100.0)

Total 5,349 (32.9) 10,320 (67.1) 15,669 (100.0)

Note. n: unweighted, % and M±SD: weighted; x2 value=6,041.98, p＜.001.

Table 3. Predictors of Muscle Pain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N=15,451)

Variables Categories Adjusted OR 95% CI p

Gender Male
Female

1.00
1.44 1.31~1.59

＜.001

Age (year) ＜30
≥30~＜40
≥40~＜50
≥50~＜60
≥60

1.00
1.26
1.31
1.51
1.11

1.10~1.43
1.15~1.50
1.28~1.78
0.88~1.39

＜.001
＜.001
＜.001

.281

Education level ≥Bachelor's degree
High school diploma
≤Middle school

1.00
1.37
2.00

1.23~1.52
1.62~2.46

＜.001
＜.001

Income level ≥400
≥300~＜400
≥200~＜300
≥100~＜200
＜100

1.00
0.99
1.01
1.09
1.10

0.80~1.23
0.83~1.23
0.89~1.33
0.85~1.42

.456

.420

.896

.931

Working position Permanent
Temporary

1.00
0.94 0.83~1.06 .309

Working hours ＜40
≥40~＜48
≥48~＜60
≥60

1.00
0.96
1.21
1.26

0.80~1.15
1.01~1.46
1.04~1.52

.782

.042

.034

Shift work No
Yes

1.00
1.12 0.97~1.29 .136

Obesity No
Yes

1.00
1.44 1.01~2.05 .043

Supervisor support 0.96 0.92~1.01 .096

Job stress 1.16 1.11~1.21 ＜.001

Health status 0.43 0.40~0.46 ＜.001

The hours spent
on emotional labor

Around ¼ of the working hour
Around ½ of the working hour 
Around ¾ of the working hour
Almost all of the hour
All of the hour

1.00
1.14
1.17
1.32
1.13

 
0.97~1.33
1.00~1.36
1.15~1.52
0.98~1.29

 
.135
.051

＜.001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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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근육통 호소율이 본 연구보다 낮은 32.4%였다(Kim 

et al., 2008). 본 연구대상자는 작업자세가 다양한 감정노동 

종사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존 연구와는 다른 근육통 호소

율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작업 자세에 따라 감정노동 종

사자의 근육통 호소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는 작업 

자세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감정노동 수행시간에 따라 근육통 호소율을 비

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감정노동 수행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

통 호소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

면 감정노동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불편감이 높아지고(Cho 

& Jung, 2006) 소진의 정도가 높아진다(Kim, 2009). 그러나 

감정노동의 빈도, 다양성, 지속성이 개인의 업적과 정적인 상

관관계가 있다는 보고 또한 있다(Brotheridge & Grandey, 

2002). 즉 감정노동의 정도와 건강영향의 관계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감정노동에 대한 개인의 감정조

절 전략의 차이로 인해 발생된 결과로 판단된다(Hu ̈lsheger & 

Schewe, 2011). 

한편, 본 연구에서‘근무시간 내내’ 감정노동에 종사한다는 

근로자는 ‘거의 모든 시간’감정노동에 종사한다는 근로자보다 

근육통 호소율이 낮았는데 이는 ‘근무시간 내내’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이 타 

감정노동 종사자에 비해 젊거나 건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혼돈변수의 영향력을 차단한 후 순수하게 감정노동 수행시

간이 근육통 호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감정노동 수행시간이 ‘근무시간

의 ¼’인 근로자에 비하여 ‘거의 모든 근무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근육통 호소율이 1.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

간 중 절반’, ‘근무시간 중 ¾’, ‘근무시간 내내’ 감정노동을 종

사하는 근로자의 근육통 호소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아니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화, 슬픔, 스트레스와 같은 감

정은 근로자의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Armon 등(2010)은 

1,704명의 건강한 남녀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정

적 소진이 근골격계 통증의 위험을 2.09배 높인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건강보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

험공단 직원 391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이 근골격계증상 호

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Yoo 등(2011)의 연구에서도, 감

정노동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중간인 집단의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이 2.24배 높았으며, 감정노동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높은 집단의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은 2.57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근무시간 동안 긴장된 상태에서 고객을 응

대해야 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분

비로 뇌심혈관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 등의 건강문제를 경험

할 수 있다(Kim, 2010).

마지막으로 감정노동 수행시간 이외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육통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 근무시

간, 비만, 직무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에서

도 증명되었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더 

많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골격계질환 유병율이 더 높다

(Jun, Kim, & Kim, 2012). 또한 근무시간과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의 유병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인다(Cho et al., 2009). 비만은 근골격계 통증과 매우 관련성

이 높으며(Peltonen, Lindroos, & Torgerson, 2003) 낮은 

교육수준은 불건강이나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Volkers, 

Westert, & Schellevis, 2007).

본 연구는 2차 자료분석연구로서, 분석에 포함할 수 있는 

변수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실제 근육통의 경우 감

정노동 종사자의 작업 자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환

경조사 원시자료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의 작업 자세를 분석에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감정노동과 신체적 

건강 간의 관계를 다룬 국내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대규모 

국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감정노동 수행정도와 근육통과의 관

련성을 밝힘으로써 국내연구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육통 완화를 위해 수행시간의 조절 정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제3차(2011년) 근로환경

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15,66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근육통 호소정도를 파악하고 감

정노동 수행시간이 근육통 호소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근육통 호소율은 32.9%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감정노동 수행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

육통 호소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1). 

셋째, ‘근무시간의 ¼’을 감정노동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거의 모든 근무시간’을 감정노동하는 근로자의 근육통 호소

율이 1.32배(95% CI: 1.15~1.52)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감정노동과 근육통 간의 관련성이 입증되었

다. 사업주와 보건관리자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육체적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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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긴장을 해소하여 근육통 발생을 낮추기 위하여 근무시간 

전, 중, 후 스트레칭 체조를 도입하거나 근로자가 근무 중 적절

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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